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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현대미술관은 창동레지던시에서 해외 큐레이터 및 
시각문화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 프로그램을 첫 실시한다. 
한국 현대미술의 담론을 활성화하고 해외 미술계와의 교류를 
강화하고자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매년 4명의 해외 연구자를 
선정하여 한국 미술현장에서 조사,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
계획이다. 2017년 상반기에는 트라비스 재패샌(Travis Jeppe-
sen[1979, 미국])와 바바라 쿠에토(Barbara Cueto[1986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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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]), 하반기에는 크리스틴 스타크만(Christine Startk-
man[1965, 미국])와 크리스 로메로(Chris Romero[1987, 
미국]) 총 4명의 연구자가 활동할 예정. 참여연구자들은 
각 3개월간 창동레지던시에서 머물며, 체재기간 동안 개인 
스튜디오와 월 100만 원의 연구비가 지급된다. 또한 아트토크 
등 국립현대미술관의 학술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. 
창동레지던시 박희정 매니저는 “각 연구자들은 본인들의 연구는 
물론 창동과 고양레지던시에 입주해있는 국내작가와의 세미나 
및 교류를 통해 한국미술의 현장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
기대된다”고 밝혔다. 참여연구자 중 트라비스 재패샌은 7월 
서울관에서 개최될 <크지슈토프 보디츠코>전의 협력기획자로 
참여하며, 크리스틴 스타크만은 작가 박이소에 대한 연구 및 관련 
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. / 황영희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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